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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by emoticon types according to the 

gender of sender, emotion types of message and intimacy with the recipient. Results show that 

women mostly prefer to use dynamic and imaged emoticon than men. However, the preference of 

using text messages increases when both men and women express uncomfortable emotion. Especially, 

when users send family messages, they tend to prefer for text message. And when users send close 

friends messages, the preference for dynamic and imaged emoticon is high. When users send distant 

friends messages, the similar tendency is shown regardless of emotion. These results can provide the 

information to use emoticon in the filed of education and take advantage in digital education and 

mobil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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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재의 사회를 네트워크 사회 혹은 하이퍼 네트워크 사회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급속한 성장은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에서 모바일로 의사소통의 범위를 확장 시켰다. 

특히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프랭클리 챗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의사소통 매개체로 급부상 하면서 문자중심 의사소통이 일상생활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자중심 의사소통 체제는 비언어적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인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서 차지하고 있는 언어적 메시지의 중요성은 7%에 불과하고 비언

어적인 메시지인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각각 38%와 55%

를 차지한다고 한다[1].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언어적 표현 수단이 문자중심 의사소통에서는 손실됨으로

써 송신자의 감성적 또는 심리적 상태 혹은 사회적 맥락의 단서의 

결여로 인해 소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이모티콘(emoticon)이다.

이모티콘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이다

[3-6]. 이모티콘의 가장 큰 기능은 문자중심 의사소통에서는 나타

낼 수 없는 비언어적 표현을 대신해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7][8]. 이모티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모티콘을 

의사소통의 표현 수단으로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구체적

인 형태나 이미지,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5][9]. 컴퓨터와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이나 모바일 교육

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모티콘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중요

한 연구 소재이다[10-12]. 현재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SNS나 온

라인 소통의 도구를 사용하여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적인 전달과 소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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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줄이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비언어

적 표현은 면대면 상황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며[12], 이모티콘을 교육적인 용도로 활용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 시키고, 학습 성취를 향상시

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10][11].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교육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모티콘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모티콘은 초기 CMC 환경에서 컴퓨터 자판의 문자를 이용한 

기호 이모티콘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캐릭터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모티콘의 유형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들 유형에 따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의 각 유형이 의사소통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연령, 성별, 감정유형 등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따라 이모티콘 유형별 사용 선호도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적 변인에 따라 어떻게 이모티콘을 사용할 지에 대한 유용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이모티콘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이모티콘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수신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선호하는 이모티콘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Concepts and functions of emoticon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

어로 컴퓨터나 휴대 전화 자판의 문자와 숫자, 기호, 특수문자 등

을 조합하여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이미지화하여 전달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이모티콘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생이 컴퓨터 자판으로 ‘:-)’이라는 부호를 사용

하면서부터이며 초기에는 웃는 표정이 많이 사용되어 ‘스마일리

(smiley)’ 또는 ‘스마일리 심볼(smiley symbol)’이라고 불리었다

[3][6].  

이모티콘은 문자중심 의사소통에서는 나타낼 수 없었던 미묘

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의 

이해를 도와 면대면 상황과 유사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3]. 또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풍부해지고 메시지에 자신의 주

관적 관점을 메시지에 담을 수 있어 대화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비교적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게 되어 

의사소통하는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이기도 한다[2][4]. 또한 

기호를 통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감정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빠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6].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고 대화를 간결하게 하는 목적을 넘어서 대

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대화의 무게를 조절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4]. 

교육적 관점에서 이모티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있다. 웹상의 게시판에 이모티콘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

이 인지적 과정과 감성적 과정을 자유롭고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성 게시판을 새롭게 고안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의사소통의 오해나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감성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학업 성취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10]. 또한 디지털교과서 교수·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습 커뮤니티 관계 형성을 돕

기 위해 이모티콘 지원도구를 개발하여, 학습자들이 자신과 상대

방의 감정을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함으

로써 긍정적인 감정 표현과 응답을 강화시켜 학습 참여도를 높이

고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11].

2. Types of emoticon

이모티콘은 나라와 문화권별로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발전

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따라 이모티콘

이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로 표현

되는 이모티콘부터 소리나 움직임, 문구가 포함된 이모티콘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티콘의 유

형을 구분하는 명칭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이모티콘을 나누는 유형도 상이한데 몇몇 

연구자들이 구분한 이모티콘의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현희(2007)는 이모티콘을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하였

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이모티콘으로 키보드의 문자와 숫자, 기

호들을 조합하여 만드는 문자 이모티콘이다. 문자 이모티콘은 단

순한 표정부터 사물의 형상, 동작의 변화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둘째, 색과 입체감을 주어 동그란 모양에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그림 이모티콘이다. 문자 이모티

콘에 비해 다양하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보다 쉽게 감정표현이 가

능해졌다. 셋째, 캐릭터를 활용해 감정을 훨씬 생동감 있고 재미있

게 전달하는 캐릭터 이모티콘이다. 캐릭터는 기존 이모티콘의 시

각적 요소를 보완하여 시각적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하여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김유진 외(2014)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을 사람의 여러 감정

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얼굴표정과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단순한 

이미지의 그래픽 이모티콘과 캐릭터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더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의 플래시콘, 그리고 캐릭터에 문자를 삽입한 

스티커콘으로 구분하였다. 

김선진(2014)은 그림을 이용한 이모티콘이 등장하기 시작하

면서 동작과 소리를 더한 애니메이션 이모티콘(플래시콘)과 개성

과 성격적인 부분을 더해 이미지를 강조한 캐릭터 이모티콘으로 

구분하였고 최근에는 웹툰 작가와 같은 전문적인 작가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들에 캐릭터를 접목시켜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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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적인 묘사가 가능한 스티커 혹은 스탬프라고 불리는 상업적인 

이모티콘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Previous study related to emoticon

이모티콘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이

모티콘 사용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남성과 여성

은 생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 인식 능력, 사고방식과 의

사소통의 표현방식 등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9][15].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모

티콘을 사용한 경험이나 사용빈도수가 높고 이모티콘 필요 인

식도 높았다.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양하게 이모티콘을 사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9][13][16].

다음으로 감정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모티

콘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13][14]. 또한 어색한 사이나 어려운 사이에서 분

위기를 가볍게 하거나 무거운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

한다고 밝혔다[4]. 그리고 같은 내용의 메시지에서 긍정 이모

티콘과 부정 이모티콘을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일치하게 포

현했을 때, 이모티콘이 없는 메시지보다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다[14][17].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른 이모티콘의 사용빈도

에 대한 연구도 있다. 친밀도에 따라 상대방의 그룹을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상 그룹보다 중 그룹에서 이모티콘 사용이 

뚜렷이 높았다. 이에 따라 친밀도가 높을수록 감정표현의 문자

보다 정보전달의 문자메시지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6]. 즉, 정보전달의 문자보다 감정표현의 

문자에서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18].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금까지의 이모티콘과 관련한 연구

들은 이모티콘의 사용여부에만 초점이 있었고, 이모티콘 유형

에 따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다양한 이모티콘

의 유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단순한 이모티콘 사용여

부를 떠나 다양한 이모티콘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검증하는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I. Research method

1. Objects of study

본 연구의 대상은 B시 소재의 3개의 초등학교와 2개의 고등

학교, 그리고 1개의 대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연구 대

상의 분포는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초등학교 남학생 52명과 

여학생 56명, 고등학교 남학생 74명과 여학생 66명, 대학교 남

학생 49명과 여학생 55명으로 남녀의 비율과 학교급의 비율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총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98부의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

답 46부를 제외한 352부(남 175, 여 177)를 분석하였다. 설문

에 응답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 

Table 1. An object of study

남 여 합계

초등학생 52 56 108

중·고등학생 74 66 140

대학생 49 55 104

합계 175 177 352

2. A tool of study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감정 유형, 친밀도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

문지는 교육 공학 교수 1명의 전문가 검토를 걸쳐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한 감정

의 상황과 불편한 감정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메시지를 자신이 가족, 친한 친구, 아는 친구 각각에게 보

낼 때 어떤 유형의 이모티콘을 사용할 것인지 응답하게 하였다. 

편한 감정이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관련 단어

로는 행복한(happy), 기쁜(glad), 사랑(love) 등이 있다[19]. 설

문지에서는 대회에서 상을 받아 기쁘고 행복한 상황으로 편한 감

정을 나타내었다. 불편한 감정이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감

정으로 관련 단어로는 슬픈(sad), 화난(angry), 유감스러운

(sorry) 등이 있다[19]. 설문지에서는 시험에서 성적이 하락해 

슬프고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불편한 감정의 나타내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은 응답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상-가족, 

중-친한친구, 하-아는친구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모티콘을 기호 이모티콘, 

그래픽 이모티콘, 플래시 이모티콘, 실사진 이모티콘 4가지로 

Table 2와 같이 나누었다.  

Table 2. Types of emoticon

명칭 정의 예시

기호 

이모티콘

기호와 문자를 

조합한 이모티콘

^0^, ㅜ_ㅜ, ㅡ.ㅡ, 

ㅋㅋㅋ 등

그 래 픽 

이모티콘

캐릭터화된 

움직임이 없는 

그림 이모티콘  

플 래 시 

이모티콘

움직임과 더불어 

소리효과도 

나오는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실 사 진 

이모티콘

실제 사람의 

모습이 

들어간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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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이모티콘은 컴퓨터 자판의 기호, 자음, 모음 등으로 만

들어진 이모티콘이다. 그래픽 이모티콘은 기호 이모티콘보다 

이미지화된 움직임이 없는 그림 이모티콘이다. 플래시 이모티

콘은 그래픽 이모티콘에서 움직임과 소리가 더해진 역동적인 

이모티콘이다. 마지막으로 실사진 이모티콘은 요즘 인기 연예

인, 특정 tv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의 실제 얼굴로 만든 이모티콘

들을 실사진 이모티콘이라고 본 연구에서 명명하였다. 실사진 

이모티콘은 유행에 따라 즉각적으로 개발되어 유료로 판매되는

데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설문지에 

사용된 이모티콘은 캐릭터 자체의 선호도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카카오톡은 

2016년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모바일메신저 부문

에서 인지도와 충성도를 포함한 K-BPI 총점에서 압도적인 점

수로 2년 연속 1위 서비스에 선정됐다[20]. 카카오톡의 인기와 

더불어 카카오톡에서 개발한 캐릭터 이모티콘 또한 사용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더불어 실사진 이모

티콘으로는 인기 TV 프로그램인 무한도전 출연자 이모티콘을 

사용하였다. 무한도전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으로 18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21]. 

IV. Research result

송신자의 감정유형에 따라 친밀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남녀별로 선호하는 이모티콘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영역에서 남녀별로 선호하는 이모티콘 유

형에 0.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표 3>과 같이 

편한 감정에서 남성과 여성은 선호하는 이모티콘 유형에서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편한 감정에서 수신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남녀별로 선호하

는 이모티콘 유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대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가족에게 ‘텍스트(48.9%)’만을 사용하

는 것을 압도적으로 선호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플래시 이모티

콘(28.6%)’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텍스트(24.0%)’와 ‘기호 이

모티콘(24.0%)’ 또한 선호하였다. 친한 친구에게 남성은 ‘기호 

이모티콘(33.5%)’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플래시 이모

티콘(26.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은 가

족에서와 같이 ‘플래시 이모티콘(35.8%)’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그래픽 이모티콘(27.7%)’을 선호하였다. 아는 친구 

수준의 친밀도에서 남성은 ‘기호 이모티콘(39.9%)’과 ‘텍스트

(30.6%)’를 선호하였고, 여성은 ‘기호 이모티콘(38.6%)’과 ‘그

래픽 이모티콘(27.8%)’을 선호하였다. 

남성의 경우 편한 감정에서 텍스트나 기호 수준의 이모티콘

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이한 점은 가족들에게는 이

모티콘 보다는 텍스트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반면 친

한 친구이든 단순히 아는 수준이든 상관없이 친구들에게는 기

호 수준의 이모티콘을 선호하고 있었다. 반면 여자들은 가족이

나 친한 친구의 경우 플래시콘을 더 선호하였으며 아는 친구에

게는 기호 수준의 이모티콘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은 불편한 감정에서 편한 감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여성의 경우 편한 감정과는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불편한 감정에서 친밀도에 따라 남녀별로 선호하는 이모티콘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은 가족에게 ‘텍스트(57.1%)’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편한 감정에 비해 약 8% 가량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여성 또한 ‘텍스트(31.6%)’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플래시 이모티콘(29.4%)’을 선호하

였다. 친한 친구에게는 남성은 ‘기호 이모티콘(26.3%)’과 ‘텍스

트(25.7%)’ 사용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그래픽 이모티

콘(34.5%)’과 ‘기호 이모티콘(23.2%)’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

였다. 아는 친구에 있어서는 남성은 ‘텍스트(35.4%)’와 ‘기호 

이모티콘(28.6%)’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여성은 

‘그래픽 이모티콘(33.3%)’과 ‘기호 이모티콘(32.8%)’를 사용하

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감정일 때 남녀 모두 가족에게는 이모티콘 보다는 텍

스트를 가장 선호하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남성의 경우 편한 

감정에서는 아는 친구에게도 친한 친구처럼 기호 이모티콘을 

가장 선호하였지만 불편한 감정에서는 단순히 아는 친구에게는 

텍스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불편한 

감정에서는 친한 친구이든 단순히 아는 친구이든 그래픽 이모

티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유형

별 사용 선호도의 연구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선

행 연구[9][13][16]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따라

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소통 환경에서는 보다 다양한 

이모티콘의 제공을 통한 다양한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을 

촉진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달하는 메시지의 감정유형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선호도

의 연구 결과는 한국 사람은 감정의 표현에 소극적이며 특히 

부정적 감정의 경우 표현을 억제하고 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는 연구[22]와 일맥상통하며 또한 이모티콘 자체가 밝고 가벼

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대화를 즐겁게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부

드럽게 한다는[4][6][14] 기존의 연구, 그리고 긍정적인 이모

티콘이 부정적인 이모티콘보다 메시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

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13][17]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경우 감정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에게는 모두 이

모티콘이 없는 텍스트를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는 기호 이모티

콘을 선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친구는 편한 감정에

서는 기호 이모티콘을 그리고 불편한 감정에서는 텍스트를 선

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주 친한 가족과 단순히 아는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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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정

친

밀

도

성

별

이모티콘의 유형
전체

텍스트 기호 그래픽 플래시 실사진

편

한

감

정

가

족

남 85(48.9%) 35(20.1%) 26(14.9%) 25(14.4%) 3(1.7%) 174(100.0%) =25.590


df=4

p=.000 

여 42(24.0%) 42(24.0%) 37(21.1%) 50(28.6%) 4(2.3%) 175(100.0%)

총 127(36.4%) 77(22.1%) 63(18.1%) 75(21.5%) 7(2.0%) 349(100.0%)

친

한

친

구

남 26(15.0%) 58(33.5%) 25(14.5%) 46(26.6%) 18(10.4%) 173(100.0%)
=23.788



df=4

p=.000

여 8(4.6%) 37(21.4%) 48(27.7%) 62(35.8%) 18(10.4%) 173(100.0%)

총 34(9.8%) 95(27.5%) 73(21.1%) 108(31.2%) 36(10.4%) 346(100.0%)

아

는

친

구

남 53(30.6%) 69(39.9%) 28(16.2%) 21(12.1%) 2(1.2%) 173(100.0%)
=12.555



df=4

p=.014

여 31(17.6%) 68(38.6%) 49(27.8%) 27(15.3%) 1(0.6%) 176(100.0%)

총 84(24.1%) 137(39.3%) 77(22.1%) 48(13.8%) 3(0.9%) 349(100.0%)

불

편

한

감

정

가

족

남 100(57.1%) 23(13.1%) 22(12.6%) 26(14.9%) 4(2.3%) 175(100.0%) =24.531


df=4

p=.000

여 56(31.6%) 34(19.2%) 30(16.9%) 52(29.4%) 5(2.8%) 177(100.0%)

총 156(44.3%) 57(16.2%) 52(14.8%) 78(22.2%) 9(2.6%) 352(100.0%)

친

한

친

구

남 45(25.7%) 46(26.3%) 41(23.4%) 30(17.1%) 13(7.4%) 175(100.0%)
=14.110



df=4

p=.007

여 23(13.0%) 41(23.2%) 61(34.5%) 29(16.4%) 23(13.0%) 177(100.0%)

총 68(19.3%) 87(24.7%) 102(29.0%) 59(16.8%) 36(10.2%) 352(100.0%)

아

는

친

구

남 62(35.4%) 50(28.6%) 38(21.7%) 19(10.9%) 6(3.4%) 175(100.0%)
=13.126



df=4

p=.011

여 36(20.3%) 58(32.8%) 59(33.3%) 21(11.9%) 3(1.7%) 177(100.0%)

총 98(27.8%) 108(30.7%) 97(27.6%) 40(11.4%) 9(2.6%) 352(100.0%)


p<.05

Table 3. Cai-Square Results

는 감정에 대한 정보가 작은 소통의 수단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매우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여

성의 경우 가족에게는 편한 감정일 때는 플래시콘을 그리고 불

편한 감정일 때는 단순 텍스트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편한 감정

일 때 친한 친구는 플래시 콘을 그리고 아는 친구에게는 기호 

이모티콘을 가장 선호한 반면 불편한 감정에서는 친한 친구나 

아는 친구 모두에게 그래픽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신자와의 친밀도에 따른 이모티콘 유형별 사용 선호도의 

연구 결과는 친밀도가 높을수록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메시

지의 이용이 높아 이모티콘의 사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

[16]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가족과 같이 

친밀도가 너무 높은 집단에게는 위 연구결과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감정 유형

에 따라 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즉 감

정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간 관계 속의 다

양한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어색하고 

어려운 사이일수록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결과[13]와, 인상관

리의 목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타인에게 긍정

적인 인상을 전달하고자 이모티콘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

[23]와도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남성의 경우는 단순히 아는 친구에게 부정적 감정의 내용을 

전달할 때 텍스트만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단순히 친밀도만 가지고 이모티콘의 사용 선호도를 

설명하기 어렵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감정 유형이나 

송신자의 성별과 같은 다른 다양한 요인의 역동적 관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Ⅴ. Conclusion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문자를 중심으로 한 의

사소통의 비중이 커져 가면서 비언어적 소통 정보의 손실이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이모티

콘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들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송신자의 성별과 수신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감정유형이 다를 때 어떤 유형의 이모티콘을 더 선호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이모티콘 유형별 사용 선호도에서는 여성

이 남성에 비해 역동적이고 이미지화된 이모티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상황에 따라 즉 메시지의 감

정유형이나 수신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다양한 이모티콘 사용을 

선호하고 있었다. 전달하는 메시지의 감정유형에 따른 이모티

콘 유형별 사용 선호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편한 감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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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편한 감정에서 단순 텍스트와 같은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

려는 성향을 보였다. 수신자와의 친밀도에 따른 이모티콘 유형

별 사용 선호도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남녀 간 그

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감정 유형에 따라 상이한 패턴

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모티콘의 사용 선호도에서 보다 다

양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이 

중요시 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와 모바일을 이용

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SNS나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학급 관리와 수

업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정서발달을 위한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체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모티콘의 사용 선호도에서 송신자의 입

장에서만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 즉 수신자의 입장

에서 메시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어떤 이모

티콘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연구함으로써 송신자 및 

수신자 모두의 관점에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송신자 

혹은 수신자의 연령별 특성, 사회적 위치에 따른 특성과 같은 

또 다른 변인에 기초하여 이모티콘의 사용 선호도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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